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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작이 아빠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지.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거든.”

아이작은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작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그분이 자기를 
안아 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예수님은 아이작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이작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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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작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것도 보러 갈 예정이었죠.

“새로운 성전은 언제 볼 거예요?” 아이작이 
엄마께 여쭈었어요.

“내일!”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아이작은 싱긋 웃었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마침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어요.
이튿날 아이작은 안식일 복장을 갖춰 

입었어요. 일요일이 아닌데도 넥타이를 해야 
한다니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작은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차를 타고 일반 
공개 중인 성전으로 떠났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헌납을 앞둔 새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할 계획이었어요.

“성전이 보여요!” 아이작이 모로나이 천사가 
꼭대기에 서 있는 흰색 건물을 가리켰어요.

그 옆에는 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교회로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안내해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신발 위에 하얀 천으로 된 덧신을 
신었어요.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아이작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작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벽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동식물 등이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그러다 아이작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찾았어요. 바로 예수님 그림이었어요! 

아이작과 성전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16724_KR.indb   18 2020-07-20   오후 9:47:52


